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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10.13.(화) 09:00

사회대개혁위원회, 
'대한민국 대전환 제2차 국민토론회 

- 충청에서 돌봄을 묻다‘ 개최 
- 한성숙 국무총리, 허태정 대전시장, 조상호 세종특별시장, 신용한 충북

지사 참석해 현장 축사 예정
- 국정과제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을 주제로 4개 시도 사회

서비스원 정책 담당자 토크 콘서트 진행 

□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 이하 ‘사개위’)는 10월 15일(목) 오후 2시, 

대전근현대사전시관에서 ‘대한민국 대전환 제2차 국민토론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토론회는 ‘충청에서 돌봄을 묻다’를 부제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

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가 공동 주최한다.

□ 토론회는 총 1,2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전문가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ㅇ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한국사회 대전환의 조건’을, 

송애경 경북포항나눔지역자활센터장이 ‘통합돌봄, 공공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ㅇ 이어지는 2부에서는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역

중심 돌봄을 위한 과제’를 발표한다.

 ㅇ 발표 직후에는 충청권 4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정책 담당자들이 참여해 

‘돌봄과 일상’을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이어간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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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토크 콘서트는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진행을 맡고, 

구장완 대전 사회서비스원 전략기획실장, 공선희 세종 사회서비스원 연구

위원, 조미정 충북 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 이상진 충남 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국민주권정부의 78번째 국정과제인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눈다.

□ 또한 이번 토론회에는 한성숙 국무총리, 허태정 대전시장, 조상호 세종

특별시장, 신용한 충북지사가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ㅇ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송애경 경북포항나눔지역자활센터장(사회

대개혁위원회 통합돌봄 주관위원)은 “거주지 격차가 돌봄 받을 권리의 격차로 

이어지면 안된다는 점이 사개위가 정부에 제출한 통합돌봄 정책권고안의 

핵심”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정부의 통합돌봄 정책 설계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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